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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창당선언문

여기 현재의 삶에서 시작하는 정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드는 정치, 그리고 내일의 희망
을 제시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오늘 우리는 기본소득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기본소득당의 
정치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해 지금 여기에서 삶의 조건을 바꾸는 정치입니다. 

낡은 정치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정치는 변화를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녹
록지 않습니다. 정치가, 많은 것을 가진 이들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조장해서 
지지를 얻는 정치, 반복되는 위기에 대해 사후적인 미봉책만 내놓는 정치, 여당과 야당이 책
상을 치며 호통을 치다가도 뒤에서는 국민 삶의 후퇴를 합의하는 정치. 이 모든 것이 우리에
게 익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 낡은 정치에 우리 삶은 끼어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기득
권을 가진,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정치에서 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
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위기는 우리 삶을 점점 더 위태로운 곳으로 밀어냅니다.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절망은 삶의 의지를 꺾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은 낡은 정치에서 누가 가장 힘든지, 누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를 
묻는 심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처지는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낡은 정치는 고작 약간의 시혜만을 약속할 
뿐입니다. 

매일 더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소수 기득권의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 위기를 외면하고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는 무능한 정치를 거부합니다. 
위기에 대해 ‘나중에’라고 답하는 낡은 정치는 이제 퇴장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이 그 빈자리
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차악과 최악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를 여는 정치
를 시작하겠습니다. 87체제가 만든 낡은 정치는 변화하는 시대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기본소
득당은 밀레니얼 정치세력으로서 시혜를 약속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원칙을 제시하
겠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을 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존중하는 정치를 만들겠습
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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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낡은 정치를 벗어나 밀레니얼 정치세력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모
두의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갑시다. 

우리는 모두 존엄한 개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선택하든 존엄하
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모두의 것이었던 자연과 토지, 우리가 함께 만든 경제와 
사회의 혜택은 다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의 것이 모두에게 분배되는 정치는 기본
소득으로 가능합니다.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라는 구호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존엄하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관계 맺는 자유로운 공동체는 가능합니
다.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존엄을 실현합시다. 딸, 엄마, 아내라는 역할에 갇힌 가족 
구성원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갑시
다.

이제 우리 모두의 희망을 선언하고 실현하는 정치를 시작합시다. 

모든 이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상상의 영역으로 미뤄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모두를 위한 
대안을 선택할 때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정의와 존엄을 열망하는 시민 모두와 함께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다양한 열망은 기본소득이라는 연결고리로 만날 것이며, 오늘의 절망에 
맞서는 현장에서 희망의 정치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기본소득당은 자유와 존엄, 평등과 정의, 민주주의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밀레니얼 정치세력의 핵심적 요구라고 선언합니다. 기본소
득당이 바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한계를 딛고 일어설,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지난 100여 일 동안, 하나에서 2만이 되어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던 것
처럼, 우리는 모두와 함께하는 정치를 새로운 상식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 시대의 새로운 상식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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